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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역사의 행함

작성일 : 2011년 1월 6일 (목) 철야기도 중 

작성자 : 주사랑빛 (대구 스타교회)

[기성교회에서 유명하다는 한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로 전한다는 이 집사는 

 재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섭리사에 있고 정확한 삼위의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림의 말씀은 모르지만 

 무척이나 열심히 외치고 살아가는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대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하지 못한 

 저의 모습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하며 기도드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그래, 나의 사랑아. 

네가 세상 최고의 A급 보석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면 

세상 최하의 B급 보석을 가지고 가공하며 사용하는 자가 

더 빛을 발하는 것이다. 

너희 섭리사는 세상 최고의 A급 보석인 

‘선생’을 가진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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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생을 증거하지 않고 

섭리의 진리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대를 모르고 B급 말씀을 가진 자들이 

내세우는 진리에 밀리고 말게 된다. 

두 개의 야채 가게가 있다고 하자. 

A라는 가게는 싱싱한 야채를 

B라는 가게는 묵은 야채를 팔고 있다. 

A 야채가게가 홍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싱싱한지도 모르고 

B 야채가게가 크게 외치는 

“야채 사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야채를 사러 가게 된다. 

A 야채가게는 싱싱한 야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팔지 못했다. 

이와 같이 섭리역사, 시대 최고의 말씀을 주었어도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방계역사가 외치는 소리에 묻히고 만다. 

너도 기성의 열심을 보지 않았느냐? 

(“아멘! 그러나 재림에 대해 모르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앞’이라 하며 

달리는 격이었습니다.”)

그래, 그와 같다. 

방계역사는 앞도 모르고 앞이라고 하며 

훨씬 벗어난 옆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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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행함을 보아라. 

진리 말씀 없어도 행하려 노력하지 않더냐. 

많은 보석을 가진 부자가 보석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만 묻어놓은 격과 같이 

섭리사, 귀한 시대 말씀을 주었어도 

기성의 행함에도 미치지 못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 많구나. 

땅에 묻어만 두는 자들이니 나와 선생의 애가 타는 것이다. 

선생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늘 행하여 반드시 이루어왔다. 

기성의 날고 긴다는 목사들도 

선생의 행함은 결코 따라오지 못한다. 

이러한 선생이 너희 섭리사에 있는데 

어찌 행치 않음으로 받을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느냐. 

축복의 해이다. 

올해 행한 자들에게는 축복이요, 

행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다. 

(“그럼 사랑하는 주님, 

선생님과 기성의 지도자들의 행함은 무엇이 다른가요?”)

목표부터가 다르다.

내가 세운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를 

목표를 몰라 방황하는 자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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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할 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다르다. 

무엇보다 나 예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행하는 선생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림짐작으로 알고 행하는 

방계역사의 지도자들은 정녕코 다르지 않겠느냐.

 

선생은 나를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여 

사랑의 힘으로 행하니 어떤 자들과도 그 행함이 다르고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르고, 역사의 결과도 다르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선생 따라 행하고 세상에 외치어라.

‘선생’이라는 보석을 

행하지 못하여 빼앗기지 말아라. 

행하지 않음은 빼앗김과 같다. 

아무리 빛난 보석도 빼앗기면 소용이 없다. 

(“주님, ‘선생님’이라는 보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이라는 보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자신을 세우고 

차원을 높여 행함으로 나의 정신으로 더욱 일체되어라.

선생을 통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행하며

생명구원 사업을 주업으로 삼아 

섭리사를 증거하여라. 

선생을 증거하여라.

아무리 성능 좋고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진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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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없이 홍보한다면 누가 사 가느냐?

섭리사 나 예수가 직접 만든 역사인데 

무엇이 부끄러우냐?

자신 있게 당당히 외쳐 세상 바다 각종 물고기 

휩쓸어오너라.

이 길만이 선생 빼앗기지 않는 길이다.

나 예수와 함께하자.

선생 지켜 내어라.

사랑한다. 

나의 육신도, 영혼도 모두 바쳐 사랑하는 

너희 섭리사 신부들에게 

주 예수.


